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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·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

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. 정부·여

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

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

아지고 있다.

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

원(더불어민주당)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

제출받은 ‘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

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

학금 신청현황’을 분석한 결과, 의약대생의 

59%, 로스쿨생의 52.3%는 고소득층 자녀인 

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

인 소득분위 8~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

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

합한 인원이다. 이에 반해 기초수급자생활수

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

는 의약대생의 경우 16.5%, 로스쿨생의 경우 

18.9%로 저조하게 나타났다.

신청인원은 의약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

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, 로스쿨생은 국가장

학금과 별개의 ‘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

금’을 조사한 결과다. 기간의 경우 의학과는 

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, 로스쿨생

은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(취약계

층 장학금은 16년 2학기부터 시작)까지다. 조

사대상이 된 20개의 대학은 25개의 로스쿨 대

학 중 의대가 있는 대학들로 선정됐다. 의약대

생과 로스쿨생의 장학금 모두 고소득층에게

는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 장학금임을 감안할 

때,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을 

것으로 예상된다.

의약대생 고소득자녀는 고려대(76.0%)-영남

대(71.4%)-전북대(70.2%)순으로, 로스쿨 고소

득자녀는 한양대(68.8%)-고려대(66.3%)-이

화여대(64.6%)순으로 나타났다. 연도 별로 봤

을 때도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

으로 확인됐다. 의학생의 경우 2016년 54.9%

에서 2019년 65.4%로, 로스쿨생은 2016년 

53.6%에서 19년 54.1%로 늘어났다.

이 중에서도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

소득 계층인 10분위의 자녀들이 3명 중 한 명인 

것으로 드러났다. 10분위의 자녀들은 의약대생

은 36.4%, 로스쿨생은 31.9%로 나타났다.

특히 'SKY'라 불리는 서울대, 고려대, 연세

대가 여전히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

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의약대생 신청 현

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평균 76.0%로 조

사된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

났고, 서울대는 2016년 61.9%에서 2019년 

70.6%, 연세대는 2016년 43.9%에서 68.9%

로 늘어났다.

박찬대 의원은 “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기회

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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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20개大 의대·로스쿨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


